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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이 곧 선행임을 보여준 아담 스미스 

  

최근 250년 간의 경제학에서의 발견 중에서 가장 예리한 통찰 중 하나는 사람은 잘하는 

동안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아이디어는 아담 스미스에게서 유래되었으며 자

본가·사업가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집단에 우호적인 결과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자본가·사업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에게도 마찬

가지다. 

 

다음 두 내용은 스미스의 “잘하는 것이 곧 선행”(역자 주: 잘하는 것은 곧 이윤 추구를 

의미한다)의 주장문이다. 첫 번째 주장문은 The Wealth of Nation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1759 Theory of Moral Sentiments의 내용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저녁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제빵사의 자비심으로부터가 아닌 그들

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함으로부터 나온다.” 

 

“공공의 이익 증진을 의도하는 사람이든 자신이 얼만큼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지도 모르

는 사람이든 모든 개인들은 오직 자신의 안녕만을 원한다. 그리고 산업을 이러한 방향으

로 나아가게 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 개개인은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는 본래의 의도가 아닌 공공의 이익의 증진으

로 이어진다” 

 

‘잘하는 것이 곧 선행’이 아닌 것 

 

우리는 자본가·사업가가 그들의 죽음 전후로 대학이나 다른 비영리적 단체에 상당한 양

의 기부를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기부를 그들이 “보답할” 기회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집단이 이러한 기금을 사회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방식은 ‘잘하는 



것이 곧 선행’ 제의와는 다른 사항이다. 

 

이 제의는 자본가·사업가가 축적한 자산으로 무엇을 하는 지가 아니라 그들이 부를 얻은 

과정을 살펴본다. 공동체가 인식할 만한 이익은 그러한 부가 축적될 때 생겨난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고기, 맥주, 빵 각각의 생산자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음식을 즐긴다. 그 생산자들이 갖게 된 재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아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Wal-Mart의 경우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와 자선단체에서 식품 바구니 자선 사

업을 조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열성적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언제나 내 머릿속 한 편에는 ‘잘하는 것이 곧 선행’ 제의가 있었다. 이 제의의 효과가 교

회, 자선단체의 자선 사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자본가·사업가가 이익을 추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줄 것인가? 

 

나는 이때 Wal-Mart의 경우가 떠올랐다. 아무도 Wal-Mart가 이윤 추구 기업임을 부정하

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에서 Wal-Mart의 존재가 식품 가격을 10~15퍼센

트 가량 감소시킨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 매년 기준으로 바꾸어 보면, 이는 

구매자가 5.2주에서 7.8주 동안 추가적인 식품을 공급받는 상황과 동일하다. 따라서 Wal-

Mart는 교회와 공공 서비스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식품 기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을 알 수 있다. 

 

식품 바구니 자선 사업은 물론 고귀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이윤 추구는 

비열한 것으로 취급 받는다.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은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져야만 이

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곧 선행이

라는 제의는 퍼뜨리기 힘든 내용이었다. 

 

위의 그 어떠한 말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식품 바구니 

사업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대학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죽음 

전후의 기부를 폄하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러한 기부 행위는 미국인의 삶에서 큰 역할을 

갖고 있어왔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훌륭하며 나는 그들을 낮게 평

가하고 싶지 않다. 



 

대신, 나의 목적은 미국인들은 부를 창출하는 과정(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매시간 

둘러 쌓여 있고 그것이 이러한 자선 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번역: 고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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